
손명수 2차관, “연말연시, 국민안심 버스방역에 만전 기해야” 

- 30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찾아 코로나-19 방역 점검·직원 격려 -

□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30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

찾아 코로나-19에 대응한 버스차량 등 교통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

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

□ 이날, 손 차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차량의 방역상황을

확인하고, 터미널 내 이용자 거리 두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실태를

점검하였으며, 코로나-19 확산의 철저한 예방을 주문하였다.

ㅇ 터미널 및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이용자 밀집장소인 버스나 대합실의

수시 소독 및 상시 환기, 차량 및 터미널 시설내 소독제 비치 ,

터미널 이용자에 대한 발열체크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,

ㅇ 특히, 필수종사자인 운수종사자가 코로나-19에 감염되어 버스교통

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수종사자의

철저한 개인방역과 함께 업계차원에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할

것을 당부하였다.

ㅇ 이용객들에게도 차량 및 터미널내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, 음식물

섭취자제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도록 수시로 안내방송 등을 통해

안내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.

□ 손명수 제2차관은 “코로나-19로 버스승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

있으면서도 버스업계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다는 것을

잘 알고 있다”면서

ㅇ “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

도록 만전을 기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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